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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백성들의 삶은 고달파


<삼국지>에는 정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. 어찌나 많은 영웅이 등장하는지 헤아리기 힘들 지경이랍니

다. 군주로서 꿈을 펼친 인물도 있고, 무장으로 전장을 누빈 장수도 있습니다. 꾀를 내어 전략을 세우는 

모사도 있어요. 덕분에 <삼국지>를 읽으면 저마다 좋아하는 인물이 다르답니다. 


여러 군주 가운데 동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그는 한나라 말의 혼란을 틈타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이었

어요. 어찌나 강력한 권한을 손에 쥐었는지 황제 앞에서도 제멋대로 행동할 정도였답니다. 당시 황제는 

어린데다 곁에 힘이 되어줄만한 인물을 데리고 있지도 못했어요. 황제조차 동탁의 눈치를 보아야했어요. 

동탁이 제멋대로 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하제일天下第一의 무장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바로 여

포라는 이름의 장수였어요. 


그는 빼어난 무력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. '인중여포人中呂布 마중적토馬中赤兔'라는 말이 있을 정

도였답니다. '인중여포人中呂布'란 사람(人) 가운데(中)는 여포呂布가 제일이라는 뜻이예요. '마중적토馬中

赤兔'란 여포가 탔던 이름난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말(馬) 가운데(中)는 적토마(赤兔)가 제일이라는 뜻

이예요. 적토마는 이름처럼 붉은(赤) 털빛을 가진 말이었습니다. 마치 불처럼 타는 듯한 모양이었다고 해

요. 어찌나 빠른지 하루에도 천리를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나요.


황제를 무시하는 동탁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힘을 모아 동탁을 공격하기로 합니다. 동탁을 몰아내기 위해 

곳곳에서 군대가 모였어요. 그러나 이들은 동탁을 꺾지 못했습니다. 바로 여포의 활약 때문이예요. 어찌

나 강했던지 여포와 맞서 싸우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. 이때 활약을 펼친 인물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

만난 유-관-장 삼형제였어요. 그러나 이 셋도 여포를 쉽게 꺾지는 못했습니다. 장비가 먼저 여포를 맞아 

싸웠지만 도리어 여포에게 당할뻔 했어요. 이에 관우가 도우러 달려옵니다. 2:1의 상황이 된 것이지요.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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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나 어찌된 일인지 여포는 도리어 더 강한 힘을 내었습니다. 결국 유비까지 가세하여 3:1로 몰아붙인 끝

에 여포를 상대할 수 있었어요. 비록 3:1의 싸움에 자리를 피해야 했지만 여포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.


2.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는 법


그렇게 강력한 여포도 <삼국지>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. 힘으로는 여포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

없었지만 여포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. 동탁과 여포는 계약에 빠져 서로 갈라집

니다. 결국 동탁과 여포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아요. 제 아무리 천하제일의 무장이라 하더라도 힘만으로는 

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.


유비의 두 동생, 관우와 장비는 여포에 버금가는 무장이었습니다. 그들은 늘 전장에서 커다란 활약을 펼

쳤어요. 그러나 여포의 예에서 보아 알 수 있듯,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입니다. 생각해보면 그래요. 

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한들, 어떻게 힘을 써야 할 지 모르면 쓸데 없이 힘을 낭비할 뿐입니다. 유

비도 그런 상황이었어요. 관우와 장비의 활약 덕택에 싸움터에서는 늘 공을 세웠지만 제대로 된 근거지를 

갖지 못했습니다. 옆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.


어느날 유비는 한 소문을 듣습니다. 시골에 '와룡'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. 와룡臥龍이

란 누워있는(臥) 용龍이라는 뜻이예요. 옛 사람들은 용을 으뜸가는 동물이라고 상상했어요. 용은 구름을 

뚫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했답니다. 그런데 이 용은 누워있다고해요. 왜 그럴까. 아마도 하늘로 날

아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나봅니다. 기회를 보아 제 재능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지요.


유비는 동생들과 함께 와룡선생을 찾아갑니다. 동생 장비는 유비와 함께 길을 가며 툴툴거렸습니다. 그까

짓 인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것을 번거로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예요. 오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. 

그러나 유비 생각은 달랐습니다. 오라가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정성이 있어야 빼어난 인물을 

자기 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어요. 그러나 유비의 걸음은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. 와룡 선생이 집을 

비웠다나요.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합니다.


뒤로도 유비는 두번이나 더 찾아갔어요. 그럴 때마다 동생들의 불만이 쌓였어요.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

에 이렇게 수고롭게 오가야 하느냐는 것이지요. 세번째 와룡선생을 찾아갔을 때, 다행히 와룡선생은 집에 

있었어요. 헌데 와룡선생은 낮잠중이었습니다. 성격 급한 장비는 직접 들어가 잠을 깨우려 했어요. 그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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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유비는 장비를 호되게 야단치며 말립니다.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.


이렇게 유비가 직접 세번이나 와룡선생을 찾아간 끝에 그를 자신의 편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. 세번이나 

거듭 찾아간 이 일을 두고 '삼고초려'라고 해요. 지금도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 직접 수고를 마다하지 않

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. 소중한 것은 쉬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. 

삼고초려, 즉 유비가 직접 세번이나 찾아오지 않았다면 유비는 와룡선생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.


이 와룡선생의 이름은 제갈량, 제갈공명이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. 과연 제갈량은 용에 버금가는 인물이

었어요. 그의 계책으로 유비는 승승장구합니다. 드디어 자신만의 세력을 갖게 되었어요. 유비는 제갈량

을 어찌나 아꼈는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였답니다.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갈량

을 만나기 전까지 유비는 뭍에 나온 물고기 꼴이었다는 뜻이예요. 얼마나 힘들었을까요. 그러나 제갈량

을 만나자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노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. 


결국 유비는 제갈량 덕택에 당시에 강력한 두 세력이었던 조조, 손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어

요. 이제 천하는 셋으로 갈라진 꼴이 되었습니다. <삼국지>의 세 형제가, 삼고초려 끝에 셋 가운데 하나를 

얻게 되었다니! 실제로 셋은 매우 절묘한 숫자랍니다. 옛 솥은 발이 셋이었어요. 세 발은 쉽게 한쪽으로 

쓰러지지 않지요. 드디어 우리는 <삼국지> 속의 세 나라를 만나게 되었어요. 조조의 위, 유비의 촉, 손권

의 오나라가 서로 힘을 겨루는 이야기. 다음은 적벽대전의 현장으로 떠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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